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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승욱 장관, 유럽연합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협력 확대

- 프란스 티머만스 유럽연합(EU)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

-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·그린딜 협력방안 논의

- 유럽연합(EU)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우리측 의견 전달

□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7.6(화) 17시,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

프란스 티머만스(Frans Timmermans) 유럽연합(EU)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

행위원장*과 만나 ➊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양측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

하고, ➋그린뉴딜·그린딜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, ➌EU 탄소국경

조정제도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전달함

    * European Commission Executive Vice-President for the European Green Deal

ㅇ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초로 방한한 EU 고위급을 

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측의 지속

적인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

< 면담 개요 >

ㅇ 일시 : ‘21.7.6(화), 17:00~17:40

ㅇ 장소 : 포시즌스호텔 서울

ㅇ 참석 : (우리측) 산업부장관, 통상정책국장, 에너지혁신정책관, 구주통상과장 등

         (EU측) 프란스 티머만스 수석부집행위원장, 존 보거츠 주한EU대표부 부대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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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 공유

□ 우선, 양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

기후위기는 지속되고 있음을 함께 인식하고 세계 각 국의 연대와 

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하며, 기후변화 

대응을 위한 양측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음

ㅇ 문 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

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어서 

올해 5월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였음을 강조하면서,

- 금년 중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범부처 시나리오와 산업,

수송, 에너지 등 분야별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

ㅇ 티머만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도 2019년 새로운 집행위원회의 출범과

함께 EU도 2050년 유럽대륙을 기후중립 대륙으로 전환하겠다는 

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,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로 나아

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인 유럽 그린딜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함

 그린뉴딜·그린딜 협력 방안 모색

□ 문 장관은 유럽 그린딜이 한국의 그린뉴딜과 정책적 지향점, 관심 산업

분야 등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어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하며,

정책교류 및 공동 연구개발(R&D) 추진 등 구체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

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

ㅇ 특히, 탄소중립의 핵심인 청정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 양측이 적극 

추진중인 수소 정책*을 공유하고, 청정수소 인증, 국제표준 등을 

협의하기 위한 협력채널로 ‘한-EU 수소 협의체**’ 설립을 제안함

    * ’20.7월 EU는 ‘30년까지 수전해 40GW 설치 및 그린수소 최대 1천만톤 보급 등을 

목표로 하는 수소전략(Hydrogen Strategy for a climate neutral Europe)을 발표

   ** 韓산업부-EU에너지총국간 국장급 협의채널(잠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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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아울러, 지난달 성공적으로 출범한 미션이노베이션 2기*를 계기로 

한국과 EU 양측이 청정에너지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양측간 R&D

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함

    * ’15.11월 파리기후총회 계기 ‘청정에너지 분야 공공부문 R&D 투자 확대’를 목표로 

설립된 이니셔티브(한국은 ‘15.11월, EU는 ’16.3월 가입)

ㅇ 마지막으로, 배터리, 수소 등 저탄소 신산업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

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해, 고위급 협력채널인 ‘한-EU 산업정책

대화*’를 통해 양측의 공급망 대응 정책을 교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

나가자고 제안함

    * ’13.11월 韓-EU 정상회담 계기 설립된 韓산업부-EU성장총국간 차관급 협의채널

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우리측 의견 전달

□ 티머만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오는 7월 14일 EU집행위원회에서 

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(‘90년 대비 55%) 달성을 위한 입법 패키지인

'Fit for 55'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, 동 계기 EU 탄소국경조정

제도* 초안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소개함

    *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nism(CBAM): 글로벌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EU 

역내로 수입되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

□ 이와 관련, 문 장관은 동 제도가 Œ국제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

해서는 안되며, 국내·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�WTO 규정에 합치

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함

ㅇ 아울러, 이중규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과 같이 EU와 유사한 
Ž배출권 거래제(ETS) 시행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야한다고 

의견을 전함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

 구주통상과 이기헌 사무관(☎ 044-203-5666) 또는 에너지혁신정책과 이연 사무관

(☎5125), 통상법무기획과 유형규 사무관(☎487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